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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초임교사 심층면담을 통한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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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초임교사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직(이론)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일방적인 이론강의”로, 교육실습은 실제적인 학생지도나 교수역
량을 향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현장 맛보기” 수준으로 평가했고, 교육봉사는 “알아서 시간 채우기” 바쁜 과목으로 평
가했다. 초임교사들은 교직과목의 문제점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교육과정, 현장과의 연계 부족, 실천과정에 대한 무
관심, 교사교육자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개선방안으로 현장 기반 교육과정,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 현장 연계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Abstrac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enrolling novice elementary teachers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courses offered during elementary teacher's training.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no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ived pedagogical (theoretical) subjects as being “unclear in purpose” 
and “overly theoretical”. They considered the educational practicum as merely a “brief touch of the 
field”, insufficient for genuinely enhancing student guidance or teaching skills. Moreover, educational 
volunteering was perceived as a course where they are simply left to “kill time” on their own. The novice
teachers further indicated that the fragmented and segmented curriculum, lack of connection with the 
field, indifference to the practical process, and problems with teacher educators were issues with 
pedagogical subjects. They suggested a field-based curriculum, expansion of various field experiences, 
and strengthening of field connection programs and support as solutions for improvement.

Keywords : Teaching Profession Course, Teaching Subject, Novice Teacher, Teacher Training, University 
of Education

본 논문은 2022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Univ.)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July 17, 2023 Revised August 8,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1. 서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현장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일 역시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
다. 그러나 현행 교원양성과정은 교사가 현장에서 수행

해야 할 실제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초임교사들은 “교대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이 교사가 되었다”[1]고 자조할 정도로 교원양
성 교육과정이 교직수행에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하고 있
으며, 예비교사 역시 임용시험과의 괴리와 학교 현장과
의 연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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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Gender Age Experience ID Gender Age Experience

r01 F 20s 2Y10M r09 F 20s 1Y
r02 F 30s 2Y6M r10 M 30s 1Y11M
r03 F 20s 2Y6M r11 M 30s 2Y 5M
r04 F 20s 2Y11M r12 F 20s 2Y
r05 M 20s 1Y2M r13 F 20s 11M
r06 M 20s 1Y r14 F 20s 11M
r07 F 20s 3Y6M r15 F 20s 1Y11M
r08 F 20s 1Y11M r16 F 20s 3Y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있다[2,3]. 교원양성과정의 내실화와 개편을 주장하는 선
행연구들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으며, 교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제 직무를 반영하
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4-6].

특히 교직과목은 교원양성과정에서도 가장 개선이 필
요한 과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예비교사들은 교직
과목이 교사로서의 교육에 대한 안목과 교사로서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대체로 인식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7], 전공수업을 들으며 남는 시
간에 “적당히 이수”해야 하는 “상징적인” 과목으로 인식
하는 등 그 유용성을 낮게 평가했으며[8,9]. 사범대에 비
해 교육대 학생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0]. 현직교사들 역시 교직과목을 “교직수행에 거
의 도움이 되지 않는”, “남는 것이 없는 과목”이라고 평
가하고 있었다[11,12]. 선행연구들은 교직과목이 교육 
현장과 유리된 채 지나치게 이론적-학문 중심적으로 가
르쳐지고 있으며,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간 연계성과 통
합성이 부족한 점, 교직과목 대부분이 전담교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등 교직과목 개
선이 쉽지 않은 운영 상의 여건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
다[10,13,14]

사실 교직과목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2000년대 초
반에 이루어진 연구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온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교육부
의 초중등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통해 교육실습 학기
제 도입 등 교육현장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
표했지만, 실제 교사교육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개선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직과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초등 초임교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교직과
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확인하고자 했다. 

기존의 교직과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다루면서 교직과목의 문
제를 함께 다룬 경우가 많았다. 교직과목 전반을 다룬 연
구들은 주로 교직과목에 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주로 예비교사의 수강경험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3,5,7-9,15]. 현직교사나 초임교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교사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인
식을 다루거나[2,12,16,17], 교직실무, 학교 현장실습과 
같은 개별 과목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18,19], 교직과
목 전반을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 – 그중에서도 초등초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초
임교사로 선정한 이유는 예비교사의 경우 교육실습 등 
제한된 기회를 통해 교실 현장을 경험한 것 외에 실제 교
직수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직과목에 대한 현장유용성
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임
교사는 경력교사에 비교해서도 비교적 최근의 교직과목 
수강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
다. 또 교직과목이 초중등 교원 공통 이수 과목이긴 하지
만, 초등과 중등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맥락 자체에 상
당한 차이가 있고, 선행연구에 의해 교직과목에 대한 태
도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10], 초
등초임교사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직과목 수강경험은 어떠한

가? 
둘째, 초등초임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직과목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연구 참여자의 생
생한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초임교사들이 
입직 후 실제 교직수행을 할 때 교직과목 수강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교직이론 및 소양, 교육실습 등 교
직과목 유형별로 교직과목 수강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해석하였다. 

2.1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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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Category Sub-category Code

Challenges 
and 
Coping 
Strategies 
at the 
Beginning 
of School 
Fieldwork

Challenges 
during the 
Beginning of 
School 
Fieldwork

Emotions Felt 
at the Start of 

the 
Classroom 

Experience(4)

Feeling Unprepared, 
Overwhelming Uncertainty, 
Being Flustered, and Erratic 
Actions.

Reasons for 
the 

Challenges(4)

Discrepancy Between Theory 
and Actual Classroom 
Experienc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Guiding 
Students, Diverse Tasks 
Beyond Teaching, Lack of 
Teaching Skills and 
Confidence.

Overcoming 
the 
Challenges

Methods that 
Helped 

Overcome the 
Challenges(4) 

Advice and Feedback from 
Senior Teachers, 
Participating in Training and 
Consulting, Collaborative 
Learning with Fellow 
Teachers, and Self-research 
Through Personal 
Experience.

Experience 
in Taking 
Teaching 
Profession 
Courses 

Beneficial or 
Memorable 
Courses

Helpful 
Courses(3)

Educational Practicum, 
Teaching Theory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hilosophy), 
None (Major courses 
mentioned)

Memorable 
Courses(4)

Classes with direct activities 
(discussions, practices, 
demonstrations), Classes 
hearing from current 
teachers' field experiences, 
Classes utilizing diverse 
teaching methods.

Teaching 
Theory and 
Professional 
Disposition 

Courses with 
Unclear 

Purposes(3)

 Subjects forgotten after 
exams, Knowledge that 
doesn't feel essential, 
Abstract content 
disconnected from practical 
application.

Instructor-ce
ntered 

Theoretical 
Lecture(2)

Explanation-focused lectures, 
Lack of feedback and 
interaction.

Educational 
Practicum

Opportunities 
for Practical 

Skill 
Enhancement

(3)

Establishing a blueprint for 
being a teacher, Experience 
observing actual student 
guidance, Improving teaching 
ability through on-site 
execution and feedback.

“Taste-Testing” 
Field 

Experience(4)

Passing events like 
assignments, “For show” 
classroom observations, 
Severely limited teaching 
opportunities, Insufficient 
time to fully understand and 
prepare for students.

Educational 
Service

Merely 
Assisting 
Roles(3):

Assisting in program 
execution, Tutoring and 
mentoring, Overseas 
educational volunteering.

Table 2. Cross-analysis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on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경력 4년 미만의 초등 초임교사 16명을 목적적 표집
(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섭외하고,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받아 심층면담을 수행하
였다. 연구 참여자 16명 중에는 특수교사가 1명, 사서교
사가 2명, 기간제교사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지를 미리 제

공한 후 90분간 1회씩 반구조화 인터뷰를 수행했다. 면
담은 2022년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던 시기에 진행되
었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수행되었
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연구문제
와 관련된 경험을 보다 원활하게 회상하고, 다양한 의견
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친분이 있거나 경험과 배경이 유사한 참여자를 2명씩 짝
지어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내용은 비디오 자료로 녹화한 후 전사한 뒤, 전사
된 내용을 읽으며 개방코딩을 수행한 다음, 코딩된 내용
을 반복적으로 비교분석하며 범주화를 수행했다. 자료분
석은 Alasti 9.0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자 3인은 모두 교직교수자로서 교육공학 전공자 1
인과 현직 초등교사인 연구자 1인이 각자 코딩한 내용을 
교차 검토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회의를 통해 맥락과 의미를 재확인하고 조정하였다. 또한 
분석된 내용과 관련해 교육공학과 교수인 교신저자의 검
토를 통해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3 연구 윤리 관련 사항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는 인간 대

상 연구로서 IRB 심사를 통해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후
(JJNU-IRB-2022-012),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면담을 수
행했다. 특히 면담내용 전사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녹
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했으며, 면담 시 실명이 아닌 대화명을 사용
하도록 하고 비디오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오디오로
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호 조치를 
함께 취하였다. 

3. 심층면담 결과 분석 

초등초임교사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영역에 대해 8개의 범주와 20개의 하위 범주, 62

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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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Category Sub-category Code

Real Student 
and Field 

Experience(3)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real students, Indirect 
experiences in the 
educational setting, 
Interactions and advice from 
senior teachers.

Time-Wasting 
Mandatory 
Subjects(3)

Subjects merely to fulfill time 
requirements, Educationally 
meaningless tasks, Lack of 
structured programs and 
support

Issues and 
Improveme
nt Ideas s 
for 
Teaching 
Profession 
Courses 

Issues

Pragmented 
and 

Segmented 
Curriculum(4)

 Unsystematic curriculum, 
Lack of integrated approach 
to non-teaching tasks, 
Segmental approach focused 
on individual lessons, 
Emphasis on teaching 
“predetermined” skills.

Insufficient 
Linkage to 
the Field(2)

Content unrelated to 
real-world needs, Lack of 
opportunities to receive field 
experiences.

Indifference 
to the 

Practical 
Process(2)

Only teaching theory and 
expecting self-sufficiency, 
Lack of opportunities for 
teaching practice and 
feedback.

Issues with 
Teacher 

Educators(2)
Lack of expertis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ield.

Improvement 
Ideas

Field-Based 
Curriculum(4)

Lessons where learned 
content can be applied in 
real situations, Learning 
knowledge and skills needed 
in the actual field, Emphasis 
on curriculum restructuring.

Expansion of 
Diverse Field 
Experiences(4)

Opportunities needed to 
guide various students, 
Opportunities needed for 
diverse class observations, 
Need for expanding 
real-classroom teaching 
opportunities, Providing 
experiences as a “homeroom 
teacher”

Strengthening 
Field-Linked 

Programs and 
Support(5)

Expansion of programs 
linked with school settings, 
Systematic program needed, 
Enhancing information 
provision for volunteering 
and practice, Strengthening 
mentoring from senior 
teachers.

3.1 영역 1: 입직 시 어려움과 극복방법 
초임교사들은 입직 후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

며, 좌충우돌하며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게 
아쉬워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
는 느낌이라 좀 많이 버거웠거든요. (r08, 03:59)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다른 현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생 파악과 지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업 스
킬 및 자신감 부족, 수업 외의 다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나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했
기 때문에 하루하루 겪는 놀라움과 그런 당황스러움... 
(r04, 04:33)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방법으로는 
선배교사의 조언과 연수 및 컨설팅 참여, 동료교사와의 
학습공동체 활동 등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스스로 경험
하며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3.2 영역 2: 교직과목 수강 경험 
교직과목 중에서 교직수행에 도움이 된 과목으로는 절

반 이상의 참여자가 “교육실습”을 언급했으며, 기억이 남는 
수업은 토론이나 실습, 수업시연 등을 직접 해보거나 현
직교사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이라고 응답했다. 

과목별 수강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먼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에 대해서는 “왜 배우는지 모르는”, “일방
적인 이론 강의”라고 응답했다.

진짜 그냥 앉아서 그냥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거 받아 적
고 밑줄 치고 “그냥 이렇구나”하고 마는... 대부분 그런 
수업이었고... (r01, 31:18)

교육실습 과목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향
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
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
하고, 현장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맡아서 해볼 수 있
는 기회도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숙제하듯 
지나가 버리는”, “현장 맛보기 이벤트”라며 아쉬움을 표
현했다.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와 
보니까 ‘너무 적다... 4년이나 다녔는데 어떻게 이 정도
밖에 안 주어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r10, 56:09)

교육봉사 과목은 부족한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서 “실제 학생”을 경험할 수 있고, 선배교
사와 교류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해외 교육봉사 등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램 진행 보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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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 보조와 같은 단순 보조 역할만을 수행한 경우
가 많았으며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알아서 채워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진짜 그냥 “노동”, 봉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배우는 것보다. 교사가 될 거면 이 정도 노동력은 제공
해야지, 그런 느낌... (r06, 51:47)
어쨌든 의무 이수과정이잖아요. 뭔가 유의미한 활동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r14, 50:49)

3.3 영역 3: 교직과목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직과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교육과정, 현장과의 연계 부족, 실천과정에 대한 무관심, 
교사교육자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먼저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해 살
펴보면, 참여자들은 초등교사양성 교육과정 내의 과목 
간의 중복성 등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의 문제를 지
적했으며, “정해진 것”을 가르치는 스킬에만 초점을 맞추
고, 수업 외 교사 업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 지나치게 단위 차시 중심의 분절적 수업에 집중하는 
등의 문제로 현장 수업 및 학급 운영에 있어 맥락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며 비판했다. 

수업적인 측면 외에도 아이들과 라포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지는 이제 우리 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
는지 학급 규칙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각 수
업 진행 방식도 달라지고 수업 구성 방식도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유리된 채로 있는 거죠... (r05, 04:05)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한 차시만 수업하게 되니까 그 안
에서 수업을 완결시켜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도 열
게 하고, 동기유발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별의 별걸 그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실습 나가서 
시간 부족에 문제를 많이 겪거든요 (r06, 10:00)

현장의 연계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실제 
교실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는 내용을 답습하는 등 현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내용과 현장의 경험을 전달받
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들 졸업하고 하는 말이 너무 교대 때 배운 게 없다. 
교대랑 학교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를 많이 거의 많이 나누거든요. (r09, 01:09:25)

실천 과정에 대한 무관심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

다. 교사의 핵심적 역량인 수업 역량에 관해서도 실습 및 
피드백 기회 자체가 부족하며, 수업에서는 이론만 알려
주고 스스로 과거의 경험 등을 떠올리며 알음알음 알아
서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연해라, 발표해라 하는데 저희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
에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선배들이 했던 거 조금 변형
하고... (중략)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진
짜 어렸을 때 받았던 수업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분이에
요. (r01, 53:51)

이러한 과정에서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전문
성 부족과 현장 이해 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다. 

일반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밟고 오시는 분들이라, 
현장에 적합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r11, 32:27)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실 현장에 기반한 교육과정,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 
학교 연계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먼저, 참
여자들은 교육과정과 관련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게 필요한 지식과 스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특히 교
육과정 재구성 등을 강조하는 현장의 맥락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수
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희가 배운 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더 있
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거기에 대한 교수님
들의 피드백과 현장 교사들의 실제적 피드백을 많이 받
을 수 있도록...(r08, 40:52) 

또한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
다. 직접 현장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 외에도 다양한 학생을 만나서 지도할 수 있는 기회
와 다양한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
되었으며,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주도적으로 학급경영을 체험해 볼 수 있
는 기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짜 내가 교사가 돼서 해보는 느낌으로 아침에 등교하
자마자 내가 교사 책상에 앉아서 그다음에 아침 자습관
리도 하면서 하루를 그냥 쭉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r03, 46:32)

학교 현장과의 직간접적인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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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운영 및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교육봉사 과
목의 경우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봉사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예비교사들에게 부족한 현장 이
해와 적용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가 교육봉사 및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
보제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직접적인 
현장 체험 외에도 선배교사와의 멘토링 등을 통해 현장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
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육봉사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다”, 
“다문화 멘토링이 이런 목적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면 
이런 걸 도와주고...” 그런 연수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
고요. (r11, 49:16) 
교육봉사 동아리 수준에서가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연
계해서 가는 (교육봉사) 프로그램 있었으면 어땠을까... 
(rp05, 54:05)

4. 교직과목 개선을 위한 시사점

4.1 초임교사의 어려움과 교직과목의 문제점
면담을 통해 범주화된 코드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인식한 교직과목의 문제점과 그들의 교직과목 수강 경
험, 그리고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연결하
여 Fig. 1과 같이 시각화한 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시사
점을 분석해보았다.

Fig. 1. Visualization of analyzed results

여러 선행연구에서 “달달 외우는 이론과목[4]”, “오래
된 서양이론[12]”, “학점 취득을 위한 피상적 이론학습
[2]” 등으로 언급된 것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교
직과목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일반적 이론 강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직과목이 현장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채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짐으로써, 왜 
배우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론을 설명하
는 강의를 수강했고, 이후 현장에서 이론과 다른 현장에 
당황하고 좌절감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 등 교직
교수자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교직과목 자체가 교육학 
분과학문별로 분절되어 있는데다가 현장과 충분히 연계
되지 못하다 보니 피상적 이론 강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교직과목을 대부분 시간강
사가 담당하고 있는[10]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
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교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요원
투입[19]과 함께 교사교육자의 역량향상과 수업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4]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직과목 교수자 중에는 자신의 교육현장 경력 부
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나
름의 수업연구와 현장 교사를 초청하는 등 노력을 하기
도 하지만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비로 충당
하는 등[20] 개인 수준의 노력에 그치고 있어 교사교육자 
스스로의 노력만을 요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년 넘게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교육실습 때 현
장에 가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4]는 선행연구의 언급처
럼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교육실습을 가장 도움이 된 과
목으로 뽑았다.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실습이 교대에
서 배운 모든 것(r08, 01:01:14)”이라고 언급하기도 했
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수박 겉핥기[4]”라고 묘사된 
것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현장 맛보기 이벤트”라
며 부족한 실습시간과 수업기회 등의 아쉬움을 평가했
다. 그나마 학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 과목 
역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시간 채우는” 형태로 운영
되다 보니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의 
부족은 입직 후 학생 파악 및 지도의 어려움과 수업스킬 
및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초등교
사에게 수업 외의 학급경영 등 다양한 업무는 교육과정
에서 이론적으로만 다루어지고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다
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초임교사들은 현장에서 수업 외
의 다양한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의 불충분으로 실
제 상황을 버겁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21], 특히 교육
대학 환경과 현장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가 많다[22]. 이로 인해 현직교사, 특히 초임교사들은 교
육실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16]. 실제로 이러한 교육실
습 확대 필요성에 따라 현재 “교육실습학기제”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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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에서는 기존의 
교육실습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거나 개선된 방
안이 아니며 구체적 시행방식에 있어 교육대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23]. 
실습학기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단순히 실습 시수 확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실습 운영과 대학과 학교 
현장의 연계성이 부족 문제[3,24] 역시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양성과정 운영 체계 내에서 종
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4.2 교직과목 개선요구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교직과목 개선방안을 선행연

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강조하며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현
장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에서 필요한 지식”은 발문법이나 교구 및 교재 제작 등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스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지만, 교육현장의 현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론들
도 포함된다. 실제 초등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
려움을 겪는 생활지도와 관련해 발달이론이나 상담심리 
이론 등이 아동 이해와 인격적 관계 형성에 직접적 유용
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25].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구적 쓸모가 있는지가 아니라, 
이론적 지식이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
다. 그래야 교직수업이 “그림자 공부[4]”에서 벗어나 구
체적인 교육현장의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알고 확장적 
적용을 통해 개념적 유용성을 갖도록[26]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현장 경험 확
대”는 교육실습에서 직접 실제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와 다양한 수업을 참관할 경험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포
함하지만 단순히 시간이나 횟수 같은 양적인 증가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여주기”, “이벤
트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참관이나 실습이 아닌 실제 자
연스러운 학교의 일상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했다. 또한, 교사의 업무가 등
교부터 하교까지의 일과 흐름 속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모두 포함한 연속성과 통합성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로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아직 교사 자격을 갖

추지 못한 예비교사가 담 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지도교사의 관리감독 하에 직접 학생지도와 학급경영
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역할을 확
대하는 식으로 현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서는 
실습 시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제한된 
이수 학점 내에서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교육
봉사 등과 같은 기존 교과목에서 학교 현장과 연계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교
직이론이나 전공과목 등과 연계하여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품질 향상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선배 교사
와의 멘토링이나 실제 학생과의 만남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초임교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교직
과목의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탐색한 연구로서 연구결과
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하고 교
직과목이 현장의 교직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했다. 교직과목이 현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체감되지 않은 채 “시험 보고 밑줄 치는” 강의를 
듣고, 교육실습에서 “현장의 맛”만 겨우 본 채 교사가 된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 교사가 되었다는 혼란과 좌절
감을 겪고 있었다. 

둘째,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직과목이 단편적이고 분절
적인 접근과 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실제 교실 현장
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했
으며, 이론만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예
비교사가 다양한 직간접적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
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현장기반 프로그램과 
정보제공, 지원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직과
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직과목을 통해 배운 지식이 교육현장에
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 교육현장의 맥락을 
포함하여 수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꼭 실제 현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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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이슈나 실제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기반으로 예비교사들이 반성적 성찰을 하도록 함
으로써 자신의 실천적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수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27].

둘째, 교직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연습의 장(practice field)”
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습의 장은 실제 세계와는 다르
지만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유형의 활
동을 연습할 수 있는 맥락을 의미한다[29]. 예비교사들이 
요약되고 잘 정리된 지식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배운 지식을 실제 교실 상황에 적용하
는 반성적 실천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는 교직과목들이 서로 실제 현장을 매개로 통합-연계되
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28]. 

셋째, 단순히 “정해진 것을 가르치는” 단편적 수업내
용 전달 스킬 연습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업무의 연속성과 통합성, 전체성에 대한 고려를 통
해 다양한 교육현장과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할 충분한 기회
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연계
하여 교육봉사 및 교육실습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
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운영 지
원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 결과에서는 교직교수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부족이라는 문제점만 지적되었지만, 교육의 질이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
직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의 전문적 역량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
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17]. 단지 교직교수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나 역량강화교육 등 제도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6].

본 연구는 기존 교직과목 개선 연구들이 주로 교원양
성과정 개편 논의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예비교사 대상의 인식과 연구에 치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초등 초임교사 관점에서 교직과목에 대한 문제
점과 개선요구를 기술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로서 중등초임교사 관점에서의 동일한 연구를 
통해 교직과목에 대한 초등과 중등의 차이를 보다 명확
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지 16명만을 대상으로 각 1회씩만 진행
한 소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타
당화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

한 개선방안 역시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추
후 이를 바탕으로 교직과목을 교육과정-수업실천-지원
체제 등의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문가 델
파이 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
구가 후속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실 현장의 
실천 맥락을 중심으로 교직과목 간의 연결-통합을 시도
하는 수업 개발 사례 등 다양한 교직과목 실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교직교수자 간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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